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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신용보증재단,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
원 26일부터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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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신용보증재단. 인천뉴스DB

[인천뉴스 박창우 기자] 인천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은 ‘2024년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’

2단계 사업에 대해 오는 2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.

 

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고금리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회복

을 돕기 위한 것이다.

시는 지난 5일 시행했던 1단계 신청 접수가 당일 조기 마감된 것을 고려해 2단계 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

보다 225억 원 확대해 1575억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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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한·농협·우리·하나·국민·카카오뱅크가 보증 재원 105억 원을 출연하고 시는 대출에 대한 3년간 이자 비

용을 지원한다. 

지원 대상은 경제적 부담으로 위기에 처한 인천 소재 모든 소상공인으로,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

이 가능하고 대출 후 3년간 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등 자금지원 조건은 1단계와 동일하다. 

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5년 매월 분할 상환 방식으로 1년 차는 대출이자 중 2.0%를, 2~3년 차에는 대출

이자 중 1.5%를 시가 지원하며, 보증 수수료도 연 0.8% 수준으로 운영해 부담을 줄였다. 

다만, 최근 3개월 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받았거나, 보증 금액 합계가 1억 원 이상, 보증 제한업종

(도박ㆍ유흥ㆍ향락, 담배 관련 업종 등), 보증 제한 사유(연체·체납 등)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

외된다.

상담 및 접수 기간은 26일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며 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온라인 보증드림 앱

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문의해 상담을 예약하면 된다. 

올해 처음으로 사업에 참여한 카카오뱅크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산출한 최종보증료의 50%를 추가 지원할

예정이며 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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